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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화 콘텐츠인 민화의 도상을 통한 상징체계는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
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의 표현이고,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으며, 이는 현대에서도 새로운 매체와 더불어 전승 
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보편적 소망을 
담은 민화 도상중 하나인 모란의 상징 내용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주얼리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현대적 주얼
리 디자인을 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물로서 모란 도상의 보편적 소망인 부귀와 명예의 내용을 담은 Blossom 과 함
박웃음을 주제로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여 3D 디지털 도구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변형 과정을 보여 주
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3D 프린팅 방식과 레이져 커팅 방식을 통해 민화의 상징체계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를 접목하여 형상화 하였다.  

주제어 : 민화, 모란, 상징체계, 주얼리, 3D 디지털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to discuss for Korean cultural contents; symbol structure of Minwha painting 
which not only expresses openness, flexible expression and methods of communication of our ancestors but also 
possibly passes down as precious cultural heritage to modern society with new developed mediums. From this 
perspectives, as a method of research, modern jewelry design is created through digital process with linguistics 
analysis of its symbol structure that contains universal wishes of people.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ed 
jewelry design and design process, titled “Blossom” and “Big Smile” grafting modern technology of 3D digital 
tool onto universal meaning symbolized by Peony flower, wealth and honor, and also grafted modern 
manufacturing methods of 3D printing and laser cut onto openness and flexible thinking in symbol structure in 
Mi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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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그림인 민화와 민화 도안 중에

서도 우리 문화 곳곳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 ‘모란’ 도상을

을 현대 주얼리로 재해석하여 표현 해 보고자 하는데 있

다. 한국의 고유한 사상과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의 상

징요소를 분석을 통하여  모란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사상

과 유연성, 개방성을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맥락

과 더불어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민화라는 콘텐츠

가 지닌 체계적이고 유연한 소통 내용을 언어학적 분석

을 통해 주얼리 작품에 담아 현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탄생 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소망을 담고 

있는 민화와 그 속의 도상이 시대를 넘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쾌하며 희망적이었던 훌륭한 선조들

의 생각과 내용들을 디지털로 디자인 된 주얼리를 통해 

논의해 보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우선 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문

헌 조사를 통해 정의해 보고, 민화 중 ‘모란’ 도상을 통해 

상징과 상징체계에 대해 언어학적인 분석을 해 볼 것이

다. 분석을 통해 ‘모란’ 도상이 당시에 의미적, 형태적으

로 어떻게 통용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디지털 시대

의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

출된 내용을 주얼리라는 작품을 통해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어떤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

스를 가질 수 있는 지를 작품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상징요소와 상징체계의 분석에 집중한 

용이한 설명을 위해 민화의 다양한 도상 중 ‘모란’ 도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논의 하였다. 언어학적 분석은 구조주

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기표-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징

과 상징체계에 대해 형태적, 의미적 범위에서 분석하였

다. 

2. 본론

2.1 민화란

민화란 다양한 상징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미지이다. 

특히 상징의 메시지는 주로 자식을 많이 낳고 출세를 하

며 행복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 들어가 있

다[1]. 이렇게 복과 소망을 바라는 그림을 길상화라고 한

다. 길상화는 조선 후기에 궁중에서 널리 쓰였다. 각종 행

사뿐만 아니라 의례 때마다 여러 종류의 길상화를 제작

하여 행사를 빛나게 했다. 이러한 궁중의 길상화는 19세

기에 민화 길상화로 확대 되었다[2]. 즉 길상화를 쓰고 그

리는 계층적 범위가 왕, 사대부로부터 민간에 까지 확산 

된 것이다. 또한 의례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식기, 수

저, 가구, 이불, 의복 등 일상생활의 전반과 궁궐 건축장

식, 사찰 장식등 그 시대의 삶과 그야말로 동거 동락한 

그림이었다. 정옥자의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민화의 확산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 해 볼 때  

하층계층의 상층 문화에 대한 동경과 모방의식의 발로이

자 동시에 문화의 하향적 확산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도 있다[3]. 서울대박물관 학예관의 진준현은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과 특징 및 그 의의에서 민화의 정의를 

“ 왕공이나 사대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써, 순수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

으로 그려진 작가미상의 그림”이라고 넓은 의미로 민화

를 정의하고 있다[4]. 여기서 본 연구자는 민화의 실용적 

목적과 민화 그림 이용 대상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그

리고 사용하는’라는 개방적인 사상과 긍정적인 소망을 

함의 하는 이미지의 상징성이 민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다. 즉, 민화는 어떠한 사용 목적 가진 대상에 누구나 그 

대상에 소망을 담는 상징의 이미지를 그려서 소망을 함

의케 한 것이다. 물론 십장생도는 장수를 상징하고, 모란

이 부귀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시 통용 되었던 민화 도상의 상징이었

을 것이다.

2.2 상징과 민화 상징도상 ‘모란’의 언어학적 

분석

앞서 민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민화는 도상을 통해 상

징의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민화 속 도상은 하나하나가 상징이자 기호이며 언

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라는 것

도 가장 큰 특징이 자의성으로써 주관적으로 만들어 지

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시간 등 관습적 기반을 통해 

형성 되는 것인데, 민화의 도상도 상징요소로서 사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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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가치의 한 형태로 형성 된 것으로 이해 해 볼 수 

있다. 상징은 결국 ‘그것은 이런 의미다.’ 라는 공동체 내

부의 약속이며, 그 공동체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단초

이다[5]. 일반적으로 상징이 예술 장르에서 많이 사용 되

는데, 이는 예술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 이상을 표현

하기 때문이다. 상징은 감각적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감각적 대상(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상징은 보편적인 것, 신비한 것, 볼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떠한 표현 대상을 통해 

반영하여 보여준다[6].

민화의 다양한 상징 도상 중 모란은 민화의 다양한 상

징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민화를 그림으로써 모란

의 상징요소는 상징체계를 가지게 된다.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민화를 그리는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 해주고, 민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화의 상징과 상징체계는 하나의 언어로

서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논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Saussure)가 도입한 기표-기의 이론에 따르면 언

어적 기호에 있어서 기표(단어의 소리)는 청각적인 형태

로서 용어 사이에서의 차이를 말하며, 기의(의미되는 내

용)는 용어에 의해 의미되는 개념을 말한다. 전자는 기호

형태이고 후자는 기호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

호는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의적인 특성을 갖는다[7]. 즉 

[Fig. 1]과같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이며 

고유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

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화의 상징요소

인 모란은 기표(상징으로 나타난 형태)가 되며, 기의(의

미되는 내용, 상징내용)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A relation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e 
theory and symbolic element of Moran

의미적으로 본다면 모란의 상징적 의미는 윤열수의 

Korean Art Book에 따르면 삼월과 봄을 나타내며, 부귀

와 명예, 부부애, 여성미, 번영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8].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인식 되어 그 화려함이 부귀를 상

징이었다[9].모란은 주로 병풍에 그려져 옛날 신부집 마

당의 초례청과 신혼방, 대갓집 마나님의 안방과 대청마

루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비단바탕에 수를 놓기도 하

였으며, 때론 무속과 관련된 그림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10]. 이렇듯 모란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부귀라는 

보편적 소망을 담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이미지나 형상

으로 표현된 소망은 주술적 민간신앙으로 또는 종교적으

로 승화되며 위안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왔다[11]. 모란만 단일 상징 요소로 쓰이기도 하지만, 모

란이라는 상징 요소에 만고불변의 장생물인 괴석을 더하

여 부귀장년(富貴長年)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 괴석을 

남성, 모란을 여성으로 상징하여 부부화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민화에서의 모란의 도상은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소망을 상징하면서 소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징체

계로서의 민화는 누가 그렸던 간에 같은 의미를 쉽게 전

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번 익숙해진 상징체계는 

머릿속에 각인 된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글자 ‘나무’

가 시대가 지나도 쭉 뻗은 단단한 밑 둥과 잎사귀가 있는 

모습의 대상을 의미하듯, 모란도상의 상징은 그들의 소

망을 의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ainting of Peonies and boys, 

Museum of Gahae
Painting of Peonies

<Table 1> Various shape of Moran(Peony flower)
pattern

Round Fan for Weeding 

Ceremony, Museum of 

Gyemyoung University

Painting of Flowers and Bird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형태적으로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표로서의 상

징 요소는 자유분방함이 있었다. 민화가 온 국민이 향유



민화‘모란’의 언어학적 상징요소 재해석을 통한 디지털 주얼리 디자인 연구

41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ug; 14(8): 407-413

했던 그림이었다는 것에서 민화의 그림과 도안을 그렸던 

무명 화가들은 그림의 요청이 들어오면 소망에 따라 상

징 요소의 배치를 통해 자유롭게 그려주기도 하였고, 필

사를 통해 베껴서 그려주기도 하였다[12]. 즉 모란의 모

양이 누가 그리냐에 따라 모양은 다를 수도. 똑같은 모양

이 유통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Table 1>과 같이 

그 모양이 조금 우스꽝스럽든 어떠하든 모란도상은 부귀

와 번영을 상징하였을 것이고, 모란도상으로 받아 들었

을 것이다. 또 이 도상은 생활 곳곳에 장식적으로 혹은 

생필품을 위해 쓰였을 것이다. 때론 수를 놓아서, 때론 그

림으로, 조각으로 표현의 형태도 다양했을 것이고, 때론 

의복에, 장신구에, 그릇에, 가구에 다양한 소재의 도상이

었을 것이다. 이렇듯 모란 도상의 형태를 통해 민화의 개

방성과 유통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2.3 민화 ‘모란’ 상징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민화의 상징요소 중 하나인 모란에 대해 형태론, 의미

론적으로 현대적 재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앞서 민화는 

상징체계로서 모란은 상징 요소로서 사용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행복과 부귀영화, 명예를 상징

하고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다소 형태가 변화되거나 바

뀌고 수정 되더라도 의미의 전달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

양한 소재와 형태로 유통되고 사용되어 짐을 알 수 있었

다. 민화가 등장했던 조선 후기에 민화의 그림과 도상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했던 국민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

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무명 화가가, 화가가 그려주고 직

접 전달 해 주던 시대에서, 현대는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

불어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그릴 수도 있고, 변형할 수 

도 있으며, 클릭 한번으로 전송 해 줄 수 도 있다. 그리고 

전송된 디지털 매체는 때론 나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첨가하여 나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3D 프린트나 레이저 

커팅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면 현대의 기술

이 발달하고 변하였을 지라도, 디지털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남아 있을 것

이다. 민화처럼, 리고 민화의 상징 요소인 모란처럼 말이

다. 시대적 문화적 환경 아래, 디지털 파일은 민화의 도상

처럼 새로운 상징 요소로 어쩌면 우리의 실생활 여기저

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에 우

리 선조들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현대의 사회 문

화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데에 무리함이 없어 보인다. 

<Table 2>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에 적용하여 

재  해석 해 본 것이다.

Theory
Symbolic 

Structure

Distribution of 

Painting

Modern 

Reinterpretation

Signifie 

Painting is 

painted by 

Unknown 

painter or 

painter and 

deliver to 

customer 

Various methods of 

presenting the 

printing using 3D 

software.

Wide distribution 

through internet.

Signifiant

Wealth, 

Prosperity, 

Honor, 

Femininity 

The contents 

have 

customer’s 

wishes and it 

is understood 

at common 

law.

The contents have 

customer’s wishes 

and it is understood 

at common law.

<Table 2> Reinterpretation of Moran(Peony flower)

정리하자면, 모란의 상징요소를 현대적 재해석은 소쉬

르의 기표-기의 이론에 대치 시켜 보면, 모란의 상징요소

는 형태적으로 즉 나타난 표상인 기표로 이미지의 도상

을 디지털 파일로의 확장하여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누가 나타 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랐던 모란 

도상도 하나의 상징 기호로서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의

미적으로는 기의에 해당하는 모란의 기본적인 상징내용

인 행복, 부귀영화, 명예의 내용은 사회 관습적으로 굳혀

진 내용이고,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누구나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의 상징의미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관

습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굳이 변화지 않아도 될 의미 

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

미를 첨가하거나 만드는 형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란

을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도 가능할 것이다. 

2.4 디지털 매체를 통한 현대적 주얼리 형상화

앞서 민화의 개념에 대한 정리에서 왕공이나 사대부

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

써, 순수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작가

미상의 그림이라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감

상용이 아닌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민화 도상의 

상징요소를 이용하여 현대에 맞는 주얼리 작품을 디자인 

해보고자 한다. 주얼리는 신체 장신구라는 목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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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기도 하다. 모란 도상에 대한 앞선 연구와 언어학

적 관점으로의 분석을 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의미론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 도상이 가

진 상징 요소와의 관계를 주얼리라는 작품으로 나타 내

어 보자 한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현

대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민화를 통한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이 현

대에서도 변치 않는 소중하고 우수했던 본연적 사상이었

음을 연구자로서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화 모란의 형태론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 디지

털 매체를 이용하여 모란도상을 표현 한 주얼리 디자인

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 수정 및 변화된 작품을 형상화 

해 볼 것이다. 이는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의 상징 요소

를 통해 현대적 관점에서 유통, 사상, 요소등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4.1 형상화 - Blossom

본 연구자는 의미적,형태적으로 재해석된 내용을 바탕

으로 모란꽃의 잎을 하나의 모티브로 잡고, 꽃잎이 하나

하나 모여서 한 송이의 모란꽃을 탄생시키는 형상화를 

통해, 정성어린 작은 소망과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송이의 모란꽃을 피울 때 부귀가 되며 명예가 된다는 소

망을 [Fig. 2]와 같이 주얼리를 통해 형상화 해 보았다. 

[Fig. 2] Outcome, “Blossom”

이를 위해 <Table 3>과 같은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사용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Rhino Ceros 5.0을 사용

하였다. Rhino Ceros는 제약 없는 자유 모델 3D 소프트

웨어로서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 변형이 가능하다[13]. 또

한 이와 같은 3D 소프트웨어는 수작업 보다 정확한 치수

로 디자인 도면을 만드는 동시에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15].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 3D 소프트웨어인 Rhino Ceros 5.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모란 잎 하나를 상징 요소로서 커브를 이용한 모

티브를 형성 하였다. 이는 때때로 민화는 밑그림의 변형

이나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으로 탄생하는 것에 착

안하였다. 따라서 Blossom의 형상화는 모란 잎 하나가 

하나의 작은 부귀의 상징 요소로서 사용 되었고, 형태적

으로 3dm의 디지털 매체 형태로 표현 되었다. 표현된 작

품은 3D 파일만 있다면 추후 3D 프린터나 주얼리 RP장

비를 사용하여 어느 누구나 원할 때 생산이 가능 할 것이

다. 3D프린팅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컴퓨터 소프트웨

어를 통하여 3D로 모델링하고 프린터로 전송하여 적층 

과정을 통해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16]. 3D 

프린터는 장비와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출력하여 제품을 

완성 시킬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자의 소망을 담은 

모란 잎의 상징 요소 자체도 디지털 파일로 저장 되어 유

통이 된다면,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모

란 주얼리를 탄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형상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Symbol Motif Saving
Design Transforming 

process 1

Saving to 3 dm. file

Design Transforming 

process 2

Design Transforming 

process 3
Saving Final File

3D Print out after 

removing 

gemstones-> 

After that, setiing 

gemstones on the 

jewelry

<Table 3> Digital design process of “Blossom”

2.4.2 형상화 – 함박웃음

다음은 [Fig. 3]으로 본 연구자가 모란 도상에서 상징 

모티브로 선정한 모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변형 한 것이

다. 상징 모티브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모란꽃을 블랙의 

아크릴에 음각, 양각으로 표현 하였다. 이는 어딘가 모른 

곳에 있는 부귀영화의 함박웃음을 모던하게 그리고 음

(陰)적인 요소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다시 자수를 통한 

수공예 기법을 통해 빨갛고 분홍색의 생동감 있는 모란 

꽃을 양(陽,)적인 요소로 피어난 함박웃음을 매체의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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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는 매체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한 

민화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질감 없이 

표현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화에서 비롯된 

우리 선조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형태적으로 해석해 보

고자 했고, 선조들의 음양의 사상을 모란의 부귀와 연관

하여 의미론적으로 해석 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

었다. 

[Fig. 3] Outcome,“ Big Smile”

본 작품은 <Table 4>의 프로세스와 같이 디지털 툴인 

라이노 5.0에서 만들어진 상징 모티브를 라이노 프로그

램에서 변형 한 다음, 일러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레이저 

커팅을 하였다. 레이저 커팅은 포커싱된 레이저 빔이 공

작물에 조사되는 부위는 공작물이 용융 또는 증발할 정

도로 가열되어, 공작물이 완전히 천공되면 절단 공정을 

가지게 된다[17]. 따라서 표현된 작품은 상징 모티브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티브를 변형 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레이저 커팅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수로 표현된 

부분을 다른 요소로 대체하여 표현 하여 다른 소망을 담

은 주얼리로 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형상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mbol Motif Saving
Transforming process 

1

Saving to 3 dm. file

Process 2
File saving and Laser 

Cutting
Process 3

<Table 4> Digital design process of “Big Smile”

3. 결론

민화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삶과 그야말로 동거 동

락한 그림이었다. 왕공이나 사대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

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써, 순수 감상용이 아

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작가미상의 그림으로 삶 

속에서 주인 없이 누구나 소망을 담아 곁에 둔 긍정적이

고 희망적 목적이 있는 도상이었다. 이렇듯 보편적 소망

을 담은 그림은 도상들의 상징을 통해 전달되고 소통 되

었다. 민화 속 도상은 하나하나가 상징이자 기호이며 언

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이번 연구에서 분석을 

한 ‘모란’은 소쉬르의 기표-기의 이론으로 분석 해 보았

을 때, 모란 도상은 기표(상징으로 나타난 형태)가 되며, 

부귀, 명예 등의 기의(의미되는 내용, 상징내용)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태적으로 기표로서의 상

징 요소는 자유분방함이 있었다. 민화의 그림과 도안을 

그렸던 무명 화가들은 그림의 요청이 들어오면 소망에 

따라 상징 요소의 배치를 통해 자유롭게 그려주기도 하

였기에 다양한 모란의 도상과 배치형태의 그림이 탄생하

였다. 이를 통해 선조들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엿

볼 수 있다. 이를 현대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주얼리의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로 재해석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의미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 내용은 사회 관

습적으로 굳혀진 내용이고,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누구

나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의 상징의미이기 때문에 현대

에서도 충분히 통용 가능한 요소로 여겨졌다. 

분석을 통한 결과물로서 Blossom 과 함박웃음을 주제

로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여 3D 디지털 도구를 통

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변형 과정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3D 프린팅 방식과 레이져 커팅 방식을 

통해 민화의 상징체계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

를 접목하여 형상화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 콘텐츠인 민화의 도상을 통

한 상징체계는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고 개

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의 표현이고, 의사소통의 방법

이었으며, 이는 시대는 흘렀지만, 현대에서도 새로운 매

체를 통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로도 전승 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 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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